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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 workwear design that takes into account 
the characteristics of people with severe developmental disabilities who can engage 
in vocational activities. The aim was to identify needs according to the specific 
characteristics of people with severe disabilities to design work clothes and develop 
products according to universal design guidelines. This research method was conducted 
through representative interviews from a company employing people with severe dis-
abilities in Daegu to determine the requirements for workers-related work clothes, and 
then applied universal design guidelines to perform appropriate design.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 that the hygiene and warmth of clothing are important for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Therefore, the use of bright materials is required. 
Second, people with brain lesions often have low body temperature due to difficulties 
with blood circulation, for which warmth is a required factor. Third, people with 
severe developmental disabilities should not be differentiated in comparison to people 
without disabilities, therefore, it was important to use nondiscriminatory designs. 
Accordingly, it was more efficient to modify and supplement clothing designed for 
non-disabled people with hidden functions to suit specific characteristics, rather than 
to develop specialized clothing. These demands were found to conform to what is 
referred to as a universal design concept, through which three nondiscriminatory shirt 
designs and two easy-to-use pants were designed.

Keywords: disabled(장애인), nondiscriminatory designs(차별 없는 디자인), universal 
design concept(유니버설 디자인 개념), work uniform(근무복)

I. Introduction

우리나라의 장애인과 고령자 등과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처우 개선을 위한 

법적 제도는 1980년대 후반에 제정되기 시작한 후, 1997년 이후 ‘장애인․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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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으며, 2007년 장애인 복지법 개정 시에 장애인의 자

립에 관한 내용의 비중이 커지고, 장애인이 혼자서 자

립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지원을 하고 있다. 국내 

장애인 자립과 생활개선을 위한 직업 활성화를 위한 

장애인 고용법은 2012년 개정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으로 ‘이 법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꾀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MGL], 2012), 장애인의 고

용과 직업 재활을 위한 지원에 관한 내용을 시행할 것

을 법으로 정하고 있다. 이 법을 통하여 살펴보면 국

가기관과 사업주는 일정 비율의 장애인에 대한 고용

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지원정책과 장애인

의 사회생활을 위한 직접교육 등의 지원제도를 실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국가 정책을 통하여 

2012년 이후 중 경증 장애인의 사회활동이 많이 확대

되었으며, 그에 따른 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지원

제도도 다양화되고 있다.
2007년 보건복지부의 전국사업으로 도입되었던 

‘장애인 활동지원제도’를 위해 조사한 장애인의 일상

생활수행능력에서 개인이 일상생활을 수행하는데 타

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항목 중에서 첫 번째가 ‘옷 

입고 벗기’, 두 번째는 ‘세수하기’, ‘양치질하기’ 순으

로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조사되었으며, 
이를 위한 지원정책으로 활동보조서비스,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가 실행되고 있다(Hwang, 2015). 이
러한 지원제도는 혼자서 생활하지 못하는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지원으로 목욕하기, 옷 벗

고, 입기가 불편한 장애인과 고령자를 위한 제도적 지

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혼자서 움직일 수는 있

으나 일상 활동이 불편한 경증 장애인과 후천적 뇌병

변장애인의 경우는 시간과 편의가 제공된 제품이 개

발되면 혼자서도 충분히 생활할 수 있고, 경제활동을 

위한 직업 활동참여를 독려하고 지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장애인의 사회참여 활동의 지원은 다

양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1990년 이후 현재까지 진행된 

지체장애인에 대한 선행연구 409편의 분석을 실시한 

결과 복지서비스나 편의시설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활동지원을 위한 연구도 비교적 활

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에 비장애인과 신체적으

로 체형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지체장애인을 위한 의

복에 관한 연구는 총 13편으로 매우 부족하였으며

(Kim, Huh, & Kim, 2019), 그 또한 대부분 중증지체

장애인의 기능 중심의 의류제품 개발을 진행하였고, 
구매할 수 있는 시장 또한 매우 협소하고 제품도 미흡

한 편이라 장애인 의복시장형성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였다(Yang, Lee, & Park, 2014).
유니버설 디자인은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디자인

으로 생활 모든 부분에서 정신적, 신체적 약자를 고려

한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지체장애나 고령, 임
산부, 사고나 질환에 의한 신체기능이 저하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다른 문화권을 포함한 익숙하지 않은 상

황을 통해 생활의 불편함을 초래하는 경우에 대하여

도 적용될 수 있는 디자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특
히 유니버설 디자인은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접하는 

제품이 사용자의 신체적인 크기나 능력, 활동력, 나이

에 상관없이 사용이 편리한 시설이나 제품을 디자인

하는 방법을 명확하게 해주는 개념의 설정으로 주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디자인 개념으로 알려져 왔다. 이
러한 유니버설 디자인에 대한 관심은 대표적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과 고령의 노인을 위한 디자인으로 대

변되기도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지

원할 수 있는 생활 및 직장에서의 근무복의 디자인을 

목표로 한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으로 정의

되어진 발달장애인은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

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여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

이 상당히 곤란한 지적 장애인, 소아기 자폐증, 비전

형적 자폐증에 따른 언어․신체표현․자기조절․사

회적응 기능 및 능력의 장애를 가진 자폐성 장애인을 

대표적인 발달장애인”으로 정의하고 있다. 본 연구는 

중증 장애인 중에서 지체장애가 아닌 발달장애인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신체의 이상이 있는 것이 아닌 지

적능력의 이상으로 인한 의복의 착의와 탈의의 불편

을 해소하기 위한 디자인을 개발하고자 한다. 이를 위

하여 중증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A 중증 장애인 

다수 고용사업장’의 사업주 인터뷰를 통한 발달장애

인의 활동편의성에 관한 근무복의 특성을 알아보고, 
발달장애인이 고용된 사업장의 작업환경에 적합한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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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복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발달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인 ‘A 중증 장애인 다수 고용사업장’
의 사업주 면담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작업복 디자인의 특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후 이를 

바탕으로 유니버설 디자인의 개념과 원리를 적용하여 

사업장의 환경에 맞는 근무복 디자인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디자인의 개발은 유사 환경의 타 중증 

장애인 고용 작업장의 근무복으로도 활용 가능하며, 
퇴행으로 인하여 옷을 입고, 벗기가 어려운 고령자와 파

킨슨병과 같이 경미한 지체부자유자가 활용하기도 편

리한 의복의 개념을 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Ⅱ. Literature Review

1. Universal design concept

유니버설 디자인은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

의 로널드 L. 메이스(Ronald Mace)가 1990년대 제안

한 디자인의 개념정의로 사용자의 능력이나 신체의 

차이에 관계없이 누구나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제품과 

건축물, 환경디자인, 서비스 디자인뿐 아니라 사회적 

제도 개선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활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디자인을 의미한다(Cho & Na, 2018). 
유니버설 디자인의 새로운 개념이 발전해 나간 토대

는 미국에서 시작되었는데, 1970년대 장애인을 위한 

특수공간과 시설들을 위한 노력에서 추가적인 비용과 

사용문제점을 줄이는데 있었는데, 그 결과 시설물이 

장애인은 물론이고 일반사람들에게도 유용할 수 있다

는 점을 파악하였고, 이러한 인식의 변화에 따라 유니

버설디자인의 개념의 적용이 발전하였다(Son & Chung, 
2015).

유니버설디자인의 4가지 기본적인 특성은 첫째, 지
원적 디자인(supportive design), 둘째, 적용 가능한 디자

인(adaptable design), 셋째, 접근 가능한 디자인(accessible 
design), 넷째, 안전 지향적 디자인(safety-oriented design)
이다. 국내에서 유니버설 디자인의 개념은 다양한 사

용자의 요구를 만족시킴으로써 인간을 평등하게 포용

하는 환경을 창조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Cho & 
Na, 2018).

유니버설 디자인의 개념이 적용된 의류제품개발연

구동향을 살펴보면 Na, Kim, Kim, and Kim(2012)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 개념이 적용된 

점퍼 디자인 연구에서 유니버설 디자인개념의 7원칙 

중에서 패션디자인에 접목하기 위해 ‘착용자가 일반

인과 차별되지 않는 디자인으로의 공통성’, ‘변형 가

능한 융통적 디자인’, ‘신체적 심리적 안정을 제공하

는 안전 디자인’, ‘의복 착용과 탈의를 용이하게 하는 

지원성 좋은 디자인’, ‘신체 감각능력과 무관하게 쉽

게 인지할 수 있는 접근성이 용이한 디자인’으로 적용

하여 시각장애인의 점퍼를 디자인하였다. 또한 Paek 
and Chun(2005)은 휠체어 장애인의 의류디자인을 위

해 유니버설 디자인 개념을 적용하여 개발하고 평가

하였다. 이 연구에서 사용된 유니버설 디자인의 개념

요소는 사용상의 ‘공평성’, ‘융통성’, ‘ 단순성’과 ‘직
관성’의 4가지 요소와 ‘정보의 인지가능성’, 제품의 

‘안정성’, ‘물리적 노력의 최소화’ 그리고 ‘공간과 치

수의 적합성’을 적용하여 개발한 제품을 평가하는 방

법으로 유니버설 디자인 개념을 적용한 의류개발을 

진행하였다. 이것은 기존의 유니버설 디자인의 7가지 

원칙을 패션디자인의 제품 특성에 따라 5가지 가이드

라인으로 수정 보완하여 적용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유니버설 디자인의 경우, 모두를 위한 디자

인 요소를 중요한 대의적 원칙인 지원성이 높고, 수용

가능하고, 접근성이 좋은 안전한 디자인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사용자가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방향으로 

조정하여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연구

에서는 유니버설 디자인의 개념인 7원칙 중 평등한 사

용(equitable use), 융통성 있는 사용(flexibility in use), 
간단하고 직관적인 사용(simple and intuitive use), 육
체적 수고의 최소화(low physical effort)의 요소들을 

적용하여 발달장애인과 일반인이 같이 사용할 수 있

는 차별되지 않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근무복을 개발

하고자 한다.

2. Status of social life activities of the disabled

장애인의 사회활동에 관한 법령 및 지원은 2012년 

장애인 고용촉진법에 의하여 본격화되었으며, 장애인 

전문 재활시설이 아니더라도 일반 고용장에서도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일 경우, 일정 비율의 장애인을 의무 

고용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다(KMGL, 2012). 혼자 

생활하기 힘들지만 사회활동이 가능한 발달장애인을 

비롯한 중증 장애인의 경우 정부에서는 일자리 창출

과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 마련, 장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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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 활동의 지원 등을 통하여 직

업 재활과 취업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을 지원하는 한

국 장애인 개발원을 비롯한 다양한 방안의 장애인 지

원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장애인 경제활동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2019년 우리나

라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는 다음과 같다. 15개 장애 유형별 고용률을 살펴보면 

안면장애(59%), 지체장애(44.3%), 시각장애(41.9%) 등
으로 신체장애 유형의 장애인의 경제활동 비율이 상

대적으로 높고, 정신장애 11.6%, 뇌병변장애 12%, 뇌
전증장애 16.5%, 호흡기장애 20.1%, 자폐성장애 21.8% 
등의 순으로 정신장애의 경우 경제활동 비율이 상대

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취업자의 직장

은 제조업(15.3%)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보건

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11.5%), 농업, 임업 및 광업

(10.7%), 도매 및 소매업(10.1%), 건설업(9.7%),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7.3%)으로 나타났다(Kim 
et al. 2019). 정부의 지원정책으로 장애인을 고용한 

직업재활시설은 전국적으로 17개 시․도에 분포해 

있으며, 2011년 456개소, 2012년 477개소, 2014년 

540개소 등, 연 평균 4%~7% 정도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직업재

활시설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하여 정부는 비장애인 

생산품과 동일한 조건에서 경쟁이 어려운 장애인 생

산품의 판매촉진을 위해 “중증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

매재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다양한 제조업에서 장애

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진행 중인데, 장애인 고용 사업

장의 생산품은 주로 농․수산물 가공과 관련된 분야

가 많았으며, 제과․제빵이 그 다음으로 많은 것”으
로 나타났다(Oh, 2017). 이러한 정부의 지원정책은 많

은 장애인들이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

도록 독려하고 있으나, 발달장애를 가진 중증 장애인

이 사회활동에서 필요한 생활지원을 위한 서비스는 

교통편의 서비스를 제외하고는 아직 체계적으로 이루

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최근 많은 관심을 

가지고 비즈니스 영역이 넓어지고 있는 분야가 장애

인을 위한 의류패션분야이지만, 아직 미비한 실정이

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지체장애가 아닌 지

적 장애를 가진 발달장애인으로 사회적기업인 중증 

장애인 다수고용 작업장에서의 안전과 활동 편의를 

위한 근무복의 개발을 목표로 자료 수집과 근무복 디

자인 개발을 진행하였다.

3. Research trends on clothing for the disabled

장애인 의복에 관련된 연구 동향을 살펴본 Kim 
(2015)의 연구에 의하면 의복구성 분야가 39.7%로 가

장 많이 연구되었으며, 의복이나 제품디자인에 관련

된 연구는 30.1%, 사용상황에 관련한 실태조사 분야

는 13.7%, 기타 의상심리 11.0%, 피복과학 5.5% 순으

로 조사되었다. 이 중 가장 많은 연구가 진행된 의복

구성 분야는 체형과 패턴, 사이즈 체계 등 장애인의 

체형 특성을 바탕으로 연구된 의복구성 분야 논문이 

29편 12편(41.4%)을 차지하고, 단순 체형특성 관련 

연구는 10편(34.5%)이었다. 반면에 장애인 의복과 관

련된 패션마케팅이나, 구매 및 관리, 측면의 연구나 

패션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는 전무하거나 

미흡한 실정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연구대상에서는 

장애의 유형으로 지체 장애유형이 가장 많이 연구되

었으며, 그 중에서 휠체어 장애인에 대한 연구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Kim(2018)은 장애에 따른 의복의 필요 요소와 최

근의 장애인 의복 관련 선행연구 동향을 분석한 연구에

서 장애인은 외부 신체적 장애인과 정신적 장애인으

로 구분하여 외부 신체적 필요한 의복의 요소가 다르

다고 하였으며, 특히 외부 신체장애인의 경우 의상을 

착․탈의하는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갖는 장애인은 사

지장애인이 많으며, 감각의 상실로 인한 의생활 활동

이 어려운 장애는 시각장애인 것으로 파악하였다. 시
각장애인의 일상 활동에서의 의복과 관련한 어려움은 

의복의 겉과 안의 구분하여 착용하는 것이고, 색의 구

분을 할 수 없어서, 의복의 색과 디자인의 구별이 어

렵다는 점으로 시각적 판단에 의한 의복의 사용을 위

한 시각 장애인을 위한 의복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연구도 있다(Kim, 2005).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일상

생활용품은 점자 안내를 사용하여 디자인하는 것으로 

시각장애인들의 생활용품들이 개발․보급되고 있으며

(Na et al., 2012), 패션브랜드 누브티스(Nouveautes)
는 패션계에서 최초로 점자로 알아볼 수 있는 원단을 

만들어 패션제품에 접목시키는 시도를 하였다(Jeon, 
2009).

이와 같이 장애인의 생활의복과 관련된 연구는 주

로 그 대상이 지체장애와 같이 외부적 신체의 불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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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많은 신체장애인과 관련되어 진행이 되었고, 그 또

한 대부분은 휠체어 장애인의 착․탈의 편의성이나, 
신체의 노출이 불편한 부분의 은폐를 목적으로 하는 

패턴의 조정과 보정을 위한 연구가 많았다. 반면에 장

애인 관련 의복 연구에서 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지원 

할 수 있는 의복에 대한 연구는 찾기 힘들었고, 관련

된 의류제품을 구매하기 위한 시장 또한 형성이 되지 

않은 상황으로 지체 장애가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불

편함을 감수하면서 일반인의 의복을 사이즈를 조정하

여 구매하여 입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장애인 의복개

발의 연구 방법 또한 지체장애인의 의복개발에 대한 

연구는 의복설계를 위한 요구도에 대한 설문조사 및 

신체 측정조사와 패턴 개발, 디자인 개발 등 다양하게 

연구되고 있는 반면에, 신체의 이상이 없으나 생활의 

불편을 가지고 있는 시각장애, 청각장애, 정신지체 장

애인의 경우 그들을 위한 의복과 관련된 연구를 찾아

보기 힘들었으며, 이러한 지체장애인이 아닌 발달장

애를 가진 사람들을 위한 다각도의 연구 필요성이 언

급되고 있다(Kim, 2015). 이에 본 연구에서는 휠체어

나 신체 보조도구를 사용하지 않는 발달장애인들이 

사회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외출복을 겸할 수 있는 근

무복의 디자인요소를 파악하여 유니버설 디자인 가이

드라인이 적용된 생활 및 작업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근무복을 개발하고자 한다. 이는 신체상의 문제는 외

관상으로 보이지 않으나, 정신 및 육제의 장애를 가지

고 있는 발달장애인이 일반인과 같은 일상생활과 경

제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의복의 필요성에서 연구가 

시작되었고, 이와 같은 연구들은 그들의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초연구라고 할 수 있다.

Ⅲ. Methods

1. Research questions

본 연구의 목적은 유니버설 디자인 개념을 적용한 

발달장애인의 생활 및 작업장에서의 근무복 디자인 

개발로 연구 대상은 직업재활시설에서 사용할 발달장

애인 근무복 디자인 개발을 목표로 한다. 연구방법은 

사회적 기업으로 ‘중증 장애인 다수 고용 사업장’인 

대구 소재 A 기업의 대표 인터뷰를 통해 작업자와 관

련된 근무복의 필요 요구사항을 점검한 후 유니버설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적합한 방법을 접목하여 근무복

을 디자인하였다. 본 사업장에서의 대표자의 인터뷰

로 진행된 사유는 연구 대상이 되는 발달장애인의 경

우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는 지적 장애인이 많은 관계

로 이들을 관리 감독하는 보호자 개념의 사업주의 인

터뷰로 간접조사를 실시하였다.
근무복 디자인을 위한 개발 아이템의 선정은 Paek 

and Chun(2005)의 논문을 참고하였으며, 디자인 및 

샘플의 개발은 2019년 9월~2020년 1월까지 6차례의 

유니폼 디자이너 및 셔츠전문 디자이너의 자문을 받

아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중증 장애인 고용 사업장의 발달장애

인을 위한 생활 및 근무복의 디자인을 

필요 요소를 알아본다.
연구문제 2. 유니버설 디자인의 개념이 적용된 발

달장애인을 위한 생활 및 근무복의 디

자인을 개발한다.

2. Characteristics of research subjects

본 연구를 위한 장애인 근무복의 디자인을 위하여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인 대구 소재 A 작업장의 대표를 

2020년 1월 6일 방문하여 현재 사용 중인 근무복에 

대한 개선 사항에 대해 사업장 대표의 의견을 들었다. 
본 사업장은 발달장애인 50여 명이 근무하고 있는 빵

과 과자를 만드는 베이커리사업장으로 예비 사회적 

기업이다. 본 사업장의 선택은 제과․제빵의 제조 사

업장으로 사업장의 특성상 근무복의 필요성이 존재하

는 사업장이었으며, 기존의 근무복의 개선의 필요성

을 제시한 사업장으로 본 연구를 위한 참고 대상 사업

장으로 선정하였다. 본 사업장의 고용은 대부분 발달

장애인으로 “발달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으로 정의되어진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

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여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

이 상당히 곤란한 지적 장애인, 소아기 자폐증, 비전

형적 자폐증에 따른 언어․신체표현․자기조절․사

회적응 기능 및 능력의 장애를 가진 자폐성 장애인을 

대표적인 발달장애인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므로 

본 사업장에 근무하는 발달장애인의 경우 직접 인터

뷰 진행이 어려움이 있어 고용주를 통한 간접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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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근무복의 불편사항을 조사하였다.
Choi(2019)의 연구에서 한국 발달장애인은 전체 장

애인의 8.5%로, 21만 명이 등록되어 있고, 의학의 발

달과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라고 

했다. 발달장애인은 지적능력, 자기결정권에 취약하

여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부분에 많은 지원과 도

움을 필요로 하는데, 특히 학령기 이후의 삶에 대한 

공적 제도로서 학령기 때의 학교생활 시간을 대체할 

수 있는 의미 있는 낮 시간 활용에 관한 다양한 활동

을 경험할 수 있도록 외출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지원

체계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의 필요

성은 발달장애인의 경우 자체적인 신체적 문제뿐 아

니라 정신적 문제로서도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상황

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발달장애인 중심의 직업재

활시설에서의 편의성을 위한 보조 도구로서의 의류제

품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Ⅳ. Results and Discussion

1. Characteristics of workwear required for the 

severely disabled

발달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사업장 대표의 인터뷰 

내용으로 정리한 발달장애인의 행동특성에 따른 사업

장 내 근무복의 필요 요소는 다음과 같다. 본 작업장

의 유니폼은 일괄 제작하여 사용하며, 보관과 세탁은 

개인관리로 하고 있다.

1) Hygiene and thermal comfort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인 대구 소재 A 작업장은 과

자와 제빵을 만들어 판매하는 작업장으로 식음료 기

본 수칙인 해썹(HACCP: 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의 인증관리기관이다. 해썹이란 식품의 

원재료 생산에서 부터 최종소비자가 섭취하기 전까지 

각 단계에서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 위해요소가 해

당 식품에 혼입되거나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위생관리 시스템(HACCP, n.d.)라고 할 수 있다. 그러

므로 작업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

다. 즉, 밝은 색으로 만들어져야 하고, 이물질이 들어

갈 수 없도록 소매와 바지부리는 차단이 되어야 하며, 
세탁이 용이하여야 하는데, 발달장애인의 경우 위생

에 대한 관념이 스스로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으

므로 오염도가 표시되는 소재가 있으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장애인분들이 옷을 입을 때 깨끗이 못 입잖아요. 
더럽다 깨끗하다 기준은 굉장히 모호해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들도 마찬가지에요. 예를 

들어서 옷을 이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원단 

자체에서 이물질이 빨 때가 됐다라고 하면 여기 

색깔이 나타나면 좋겠다. 그러면 이제 장애인한

테 옷을 빨아야 된다고 시각적으로 알려줄 수 있

지 않을까. ‘깨끗이’라는 말 대신 초록색이 10개

가 붙어있으면 빨아야겠다는. 인지가 안 될 수 있

지만 우리가 사회적인 통념에서 더럽다, 깨끗하

다는 것은 굉장히 주관적인 해석이기 때문에 자

폐성향이 있는 분들한테 이해시키기가 굉장히 어

렵지 않습니까? 지능이 낮거나 아니면 사회성이 

결여되거나 그런 분들한테...”

2) Non-discriminatory

장애인이라고 특별히 다른 디자인의 의류를 만들 

필요가 없으며,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옷에 대한 특성

도 갖추는 형식이 필요하다. 일반인과의 차별이 없는 

의복의 필요하다. 장애인의 의복은 무엇인가 특별하

게 만들어지는 것도 차별이라고 생각한다. 장애인도 

일상적인 의복이 필요하며, 일반인과 같은 아름답고, 
다양한 디자인의 의류에 대한 욕구는 모두 있을 것이

다. 그러나 같은 디자인의 옷이라도 장애의 종류 및 

특성에 따라 다른 특성을 갖는 제품의 디자인이 필요

할 것으로 생각이 된다. 예를 들어 시각장애인은 색의 

구별을 할 수 없기에 색을 음으로 구별하거나 촉감으

로 구별할 수 있도록 신경 쓸 수 있으면 좋고, 차별하

지 않는 근무복의 디자인이 필요하다. 

“장애인들도 다양한 옷을 입고 좀 그분들도 사실

은 욕구가 없진 않아요. 포기해서 그렇지. 그러니

까 그렇게 댄스 옷도 있고 많잖아요. 휠체어 댄스

도 보면 휠체어 댄스이기는 하더라도 옷은 이쁜 

걸 입고 싶을 거잖아요.”

“뇌성마비를 갖고 있는 그 청년들 성인들. 많이 나

타나요. 저희 기관을 졸업한 애들, 가끔 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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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 입는 거 보면 굉장히 불편하고 청바지 그 사람

들도 입고 싶지만 그게 좀 더 편리성을 추구할 수 

있는 게 좋겠다. 그리고 저희가 뇌성마비가 많다

보니 한복 같은 거는 평생 언제 입겠어요. 사줬는

데 일반 한복 입으니까 다 찢어지고...”

3) The convenience of detail

뇌졸중이나 뇌성마비 등 중증 장애인의 경우는 움

직임을 보조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의 디테일을 활용

한 편의성이 있는 디자인이 필요하다. 몸을 감싸는 디

자인으로 의복의 여유분이 밖으로 드러나지 않고 조

절가능하게 디테일로 만들어진 디자인, 입고 벗기 편

한 디자인, 몸을 압박하지 않는 기능적 디자인 등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제 정형화된 옷보다는 기능성으로 사람들한테 

꼭 필요한 그런 어떤 서비스. 그런 게 앞으로는 

꼭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재킷이 있잖아요, 이쪽에 

이 사람이 이쪽 팔이 뇌졸중인 애들 이쪽 팔이 쓰

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쪽 팔은 이쪽 팔보다 잘 

쓰는 팔보다 여기가 보이지 않는 무슨 기능을 하

게 해줘야 돼요.”

“의복을 만드는 천이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 없으

면 뭐 이렇게 숨겨서 보이지는 않는 부분에서 활

동할 때는 조금 편하게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봐

야 될 거 같아요. 그니까 그렇게 한번 제가 양쪽

에 다 만들어가지고 정말 우리가 입었을 때 굉장

히 편하면 장애인도 편하거든요.”

이상과 같이 유니버설 디자인 콘셉트의 방향설정

을 위하여 ‘다수 중증 장애인 고용 직업재활시설’을 

방문하여 대표 인터뷰 결과, 중증 발달장애인의 경우

에도 의복생활에 있어서 디테일의 기능성과 편의성을 

강조하고, 사업장의 특성을 반영한 위생과 보온성 등

의 디테일을 활용한 디자인의 필요성을 확인하였으

며, 유니버설 디자인 원리와 같이 일반인과의 차별이 

보이지 않는 디자인을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발달장애인의 경우, 가족과 사회의 지원이 가능

하면 경제활동이 가능하고, 그에 따른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고, 일반인과 차별하지 않고,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2. Working uniform design

Na et al.(2012)과 Paek and Chun(2005)의 연구에

서 사용된 유니버설 디자인 개념의 가이드라인 5차원

인 ‘착용자가 일반인과 차별되지 않는 디자인’, ‘사용

자에 따라 변형 가능한 융통적 디자인’, ‘신체적 심리

적 안정을 제공하는 안전 디자인’, ‘의복 착용과 탈의

을 용이하게 하는 지원성 좋은 디자인’, ‘신체 감각능

력과 무관하게 쉽게 인지할 수 있는 접근성이 용이한 

디자인’의 적용과 ‘중증 장애인 고용 사업장’의 대표 

인터뷰에서 도출된 ‘일반인과 차별되지 않는 공통성’, 
‘디자인의 편의성’의 요소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발

달장애인과 일반인이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근무복을 

개발하였다.

1) Non-discriminatory shirt design

남성에게 있어 화이트셔츠는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남성이 일터에서 착용하는 일상의 근무복이며, 제조

업의 작업용 유니폼으로도 대중성이 많은 의류의 형

태로 남성의류 중 범용성이 높은 아이템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화이트 셔츠를 중증 발달

장애인과 일반인이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범용의 디자

인으로 차별성이 없는 셔츠로 개발하였다. 차별성 없

는 셔츠의 의미는 일반적인 셔츠의 모양을 가지고 있

으나, 소재의 사용, 형태의 변화, 트임의 변화를 통하

여 착용과 탈의의 편이성이 추가되거나 장시간 착용

을 위한 의복 등으로 편리한 기능을 갖추도록 개발하

고자 하였다.

(1) A shirt design with easy arm movement

발달장애인의 경우 의복의 구조가 이해가 어려워 

신축성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나, 일반인의 생활

복과 유사한 셔츠에 대한 수요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

었다. 이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근무복으로 일반 셔츠 

디자인에 팔의 움직임이 편리하도록 팔의 아랫부분에 

신축성이 많은 니트 소재를 이용한 이중 구조의 셔츠

디자인 개발로 외관은 유지한 형태의 신축성을 부가

하여 셔츠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디자인이라고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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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일반적으로 남성의 드레스 셔츠의 경우, 양복 

아래 받쳐 입는 옷으로 신축성이 적어 불편함을 초래

한다고 알려져 있다. 더욱이 뇌병변장애인의 경우는 

좁은 팔소매가 신축성이 없는 경우 매우 어려움이 있

다는 인터뷰 결과를 바탕으로 소매와 옆 부분을 몸판 

소재와 색이 같은 니트 소재를 활용하여 신축성을 부

여함으로 유연한 기능을 부여할 수 있다. 본 셔츠디자

인은 유니버설 디자인의 ‘착용자가 일반인과 차별되

지 않는 디자인’, ‘선호도나 능력에 따라 변형이 가능

한 융통적 디자인’, ‘신체적 심리적 안정을 제공하는 

안전 디자인’, ‘의복 착용과 탈의를 용이하게 하는 지

원성 좋은 디자인’, ‘신체 감각능력과 무관하게 쉽게 

인지 할 수 있는 접근성이 용이한 디자인’ 원리가 적

용된 디자인으로 발달장애인 뿐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적용 가능한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다.

(2) Detachable shirt design on the neck

본 디자인은 상기 연구자가 선택한 유니버설 디자

인 개념의 ‘선호도나 능력에 따라 변형이 가능한 융통

적 디자인’, ‘의복 착용과 탈의를 용이하게 하는 지원

성 좋은 디자인’, ‘신체 감각능력과 무관하게 쉽게 인

지 할 수 있는 접근성이 용이한 디자인’의 원리가 적

용된 디자인으로 발달장애인뿐 아니라 일반인과 지체 

장애인 모두를 위한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적용을 확대하여 파킨슨병이나 뇌성마비환자의 근무

복으로 장시간 신축성이 없는 의복을 입고 있을 경우 

피로감이 누적될 수 있는데, 이를 완화시키기 위한 셔

츠로 스웨터나 근무복 안에 일반 셔츠의 칼라부분이 

보일 수 있도록 입기 편리한 분리형 셔츠 칼라로 디자

인하였다. 본 셔츠는 스웨터나 기타 외의의 이너웨어

로의 활용이 가능하여, 오랜 시간 셔츠를 착용하고 근

무해야 하는 사무직 근무자의 피로를 덜어줄 수 있는 

디자인으로 개발되었으며, 팔의 움직임이 어려운 후

천적 지체장애나 일반인들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3) Snap-back shirt

Snap-back shirt 디자인은 발달장애인이 착용과 탈

  

<Fig. 2> Detachable shirt design on the neck

 

<Fig. 1> A shirt design with easy arm m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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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가 편리하도록 디자인한 제품으로 단추의 처리가 

어렵다거나, 행동의 움직임 불편하여 뒤로 옷을 입기 

어려운 사람을 위한 정장용 셔츠로 앞면의 단추를 풀

지 않고, 목 부분의 단추를 열어 앞으로 입는 셔츠이

다. 이 셔츠는 등솔 부분을 절개하여 스냅으로 고정함

으로 파킨슨병과 같은 근육이 자유롭지 않은 사람들

도 편하게 앞으로 팔을 벌려 옷을 편하게 입을 수 있

도록 고안되었다. 이와 같은 셔츠의 형태는 Paek and 
Chun(2005)의 연구에서 휠체어 장애인을 위한 디자

인으로 제시된 바 있는 등솔이 지퍼로 분리되고, 뒷 

칼라 부분이 분리되는 셔츠 모양에서 발전된 상태로 

일반인과 차별되지 않는 형태를 만들기 위하여 셔츠 

칼라부분은 유지되고, 등솔만 분리하는 형태이며, 지
퍼로 인한 막힌 상태가 아닌 스냅 잠금으로 어깨와 등 

부분의 여유를 줄 수 있도록 했다. 본 디자인은 유니

버설 디자인 개념의 ‘사용자에 따라 변형이 가능한 융

통적 디자인’, ‘의복 착용과 탈의를 용이하게 하는 지

원성 좋은 디자인’, ‘신체 감각능력과 무관하게 쉽게 

인지 할 수 있는 접근성이 용이한 디자인’의 원리가 

적용된 디자인으로 발달장애인뿐 아니라, 일반인과 

지체 장애인 모두를 위한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다.

2) Design of trousers with open sides

(1) Functional workwear pants that are opened 

with both sides of the zipper

일반인과 발달장애인 모두 손쉽고 빠르게 입고 벗

을 수 있는 방식의 지퍼 형 팬츠로 양옆의 지퍼는 무

릎 아래까지 연결되어 있으며, 바지 부리의 경우 신축

성이 있는 밴드를 달아 여미지는 방식으로 간편한 움

직임을 만들 수 있다. 본 제품의 소재는 겨울용 근무

복의 대용으로 인터뷰에서 나타난 발달장애인의 선호 

소재인 청바지의 경우, 경직도가 높은 점을 감안하여 

면 코듀로이 제품으로 선택하여 개발하였다. 본 디자

인은 상기 연구자가 선택한 유니버설 디자인 개념의 

‘의복 착용과 탈의를 용이하게 하는 지원성 좋은 디자

인’, ‘신체 감각능력과 무관하게 쉽게 인지할 수 있는 

접근성이 용이한 디자인’의 2가지가 유니버설 디자인

 

<Fig. 3> Snap-back shirt

  

<Fig. 4> Functional workwear pants that are opened with both sides of the zip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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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개념이 적용된 디자인으로 발달장애인뿐 아니라 

일반인과 지체 장애인 모두를 위한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다.

(2) Side open functional workwear pants

본 디자인은 상기 연구자가 선택한 유니버설 디자

인 개념의 ‘선호도나 능력에 따라 변형이 가능한 융통

적 디자인’, ‘의복 착용과 탈의를 용이하게 하는 지원

성 좋은 디자인’, ‘신체 감각능력과 무관하게 쉽게 인

지 할 수 있는 접근성이 용이한 디자인’의 3가지가 유

니버설 디자인 개념이 적용된 디자인으로 발달장애인 

뿐 아니라 일반인과 지체 장애인 모두를 위한 디자인 

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적용을 확대하여 발달장애인 
뿐 아니라, 일반인과 장애인 모두 손쉽고 빠르게 입고 

벗을 수 있는 방식의 개방형 팬츠로 무릎에서 허리까

지 개방이 되어 있으며, 허리에서 단추로 여미는 방식

의 디자인, 환자복으로도 사용가능한 착의와 탈의의 

편리성이 강조된 디자인이다. 본 바지 디자인은 발달

장애인의 경우 비만인 경우가 많으며, 앉아서 하는 작

업이 있는 제조업의 경우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허리 부분에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랩 형태로 

만들어져서 충분한 여유로 자유로이 사이즈의 변화를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그러나 본 디자인의 착용

평가 결과, 오픈된 바지 선의 깊이가 너무 깊어서 착

용 시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으로 양쪽 오픈이었던 기

존의 디자인을 한쪽 오픈으로 변경하여 조정하였다.

Ⅴ. Conclusion

본 연구는 직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중증 발달장애

인의 특성을 고려한 근무복 디자인의 개발을 목표로 

유니버설 디자인의 특성 파악과 중증 장애인 고용 사

업장인 ‘A 중증 장애인 다수 고용사업장’의 사업주 

인터뷰를 통한 발달장애인 중심의 중증 장애인의 활

동편의성에 관한 근무복의 특성을 알아보고, 이를 반

영하여, 중증 발달장애인에 적합한 근무복을 디자인 

개발을 목적으로 연구하였다.
직업재활기관의 인터뷰를 통해 중증 발달장애인의 

근무복 제작의 필요 요소를 알아본 결과는 첫째, 위생

성과 보온성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발달장애인의 

경우 위생의 개념에 대한 기준치가 불분명하여 작업

장에서의 의복의 오염도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필

요하므로 밝은 색의 소재를 사용하고 있으며, 향후 기

대되는 개발제품은 의복이 오염되었을 경우 경보가 

가능한 소재 또는 장치의 필요성에 대한 응답이 있었

다. 둘째,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일반적으로 혈액순환

에 문제가 있어 체온이 낮은 경우가 많아, 보온성 이 

강한 소재 사용이나 보온성에 대한 디테일의 요소가 

필요하다고 했다. 셋째, 중증 발달장애인이라도 일반

인과 신체의 차이는 없고, 심리적 차이도 없기에 일반

인이 입는 아름다움의 욕구는 같으므로, 차별되지 않

는 디자인이 중요하기도 하였다. 인터뷰를 통한 조사 

결과는 장애인의 체형특성을 고려하되, 눈에 띄는 특

수한 의복의 개발보다는 일반인과 동일한 의복이 중

증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맞도록 숨겨진 기능으로 수

정 보완되는 방안이 더 효율적임을 알 수 있었다. 이
와 같은 결과는 유니버설 디자인의 개념이 말하는 모

두를 위한 디자인, 차별하지 않는 디자인, 편리한 디

자인, 범용이 가능한 디자인, 사용이 편리한 디자인 

등의 유니버설 디자인가이드라인과 일치하는 부분이

  

<Fig. 5> Side open functional workwear p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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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니버설 디자

인 개념의 적용 원칙 중 ‘선호도나 능력에 따라 변형 

가능한 융통적 디자인’, ‘의복 착용과 탈의를 용이하

게 하는 지원성 좋은 디자인’, ‘신체 감각능력과 무관

하게 쉽게 인지할 수 있는 접근성이 용이한 디자인’의 

4원칙을 적용하여 발달장애인뿐 아니라 일반인과 지

체 장애인 모두가 사용하기 편리한 디자인으로 셔츠

와 바지를 개발하였다.
연구 결과, 개발된 제품은 외형에서 차별하지 않는 

디자인, 사용이 편리한 디자인, 범용이 가능한 디자인

의 원칙이 적용된 셔츠 3점과 착용과 탈의가 편리하

도록 고안된 바지 2점이 개발되었다. 개발된 제품은 

중증 발달장애인의 근무복으로 범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셔츠 스타일을 기본으로 하여, 위생을 위한 밝은 

컬러사용과 보온성이 좋은 소재사용, 움직임이 편리

한 여밈 구조, 타 의류제품과 혼용해서 사용할 수 있

는 공통성의 디자인 요소를 중심으로 개발되었다. 이
와 같은 제품 개발의 방향 설정의 의도는 본 연구의 

목적인 장애인과 일반인이 모두 같이 편리하게 사용

할 수 있는 의류제품으로의 범용성의 확보를 통해, 발
달장애인뿐 아니라 본 제품의 사용자를 확대하여 파

킨슨병이나 경증의 지체장애를 수반한 모든 사람을 

위한 디자인으로 활용할 수 있기를 의도하였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기존의 연구에서는 지체장애 

중심으로 의복의 개선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

으며, 발달장애나 시각장애, 청각장애 등 신체적 이상

은 없으나 생활 편의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

애인에 대한 생활지원에 대한 연구와 정책이 미진하

였다는 점에서 연구가 시작되었고, 이는 향후 지속적

인 관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의 한계점은 유니버설 디자인제품

의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기 위하여 장애인 근무복의 

필요 요소를 알아보는 과정에서 장애인의 직접 인터

뷰가 용이하지 않아, 장애인 고용사업주의 의견을 중

심으로 조사되었던 점으로 이는 간접 자료의 활용이

라고 할 수 있다. 향후 보완된 연구에서는 발달장애인

에 대한 직접 자료조사 방안이 마련되어 좀 더 현실적

인 자료를 바탕으로 생활안전지원을 위한 다양한 제

품개발이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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